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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예물준비성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성가  
180번 

170번 

 주님의 작은 그릇 

 자애로운 예수  

파견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Eric Kim • Kasey Lee • Olivia Baek 

8시 미사 Terri Kim • Claire Kim • Agnes Na 

9시 30분 미사  Mina Kim • Thomas Choi • Justin Jungje Kim 

11시 미사  Dylan Park • Luna Bae • Aiden Nam  

12시 30분 미사 Regina Lee • Justin Lee • Sia Kim  

5시 미사  • • 

로버트 브러넌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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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바오로 부제  

  지금은 가톨릭 교인이 되기 위해 세례를 받으려면 

예비자 교리반에 들어가 교리 공부를 하지만 옛날에

는 천주교 교리 문답이라는 책자를 전부 암기해야만 

했고 또한 암기를 테스트하는 찰고에 합격을 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리는 창조주이신 삼위

일체 하느님의 존재와 천주십계를 비롯한 지킬 계명

과 성교회의 일곱 가지 성사인 은총을 얻는 방법의 

세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교리 문답을 토씨 하나 빠

지지 않고 암기했던 덕분에 오래된 교우들 중에는 지

금도 그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 문답은 인간이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 세상

에 태어났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하는 영혼

의 구원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은총 지위인데 바로 

이 은총을 얻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성사와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성사는 곧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과 예식을 통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

도는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는 영혼의 대화를 뜻합니

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고 또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고충을 털어 놓습니다. 그러

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참된 뜻을 잘 모르

기에 귀중한 시간을 마치 그로서리 쇼핑 리스트 읽듯

이 하느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나열하는 것으로만 

끝내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분

심잡념이 들어 기도에 열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수도원에 새로 입회한 수사님이 소정의 수련 

기간이 지난 다음 원장 수사님을 면담하는 시간이 되

었습니다. 원장 수사님은 그동안 어려운 수련 기간을 

잘 참아낸 그를 위로하면서 특별히 어려움이 없느냐

고 원장 수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비 수사님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 시간

에 마음을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원장 수사님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원장 수사님은 그의 손을 잡고 허리까지 강물이 차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원장 수사님은 갑자기 

예비 수사님의 머리를 억센 힘으로 붙잡아서 물속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예비수사는 발버둥질을 치며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원장 수사님은 들은 척도 하

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원장 수사님은 그제야 잡

고 있던 그의 머리를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묵묵히 

강 밖으로 나온 예비 수사에게 원장 수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물 속에서 숨을 쉬려고 공기를 갈망

하던 절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기도에 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추위와 굶주림과 감옥의 고통

을 겪어야 했고, 제2독서에서 고린토 신자들에게 사

도 바오로는 질투와 경쟁과 분열을 버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고, 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나자렛의 회당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

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분을 칭찬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 이웃인 예수님을 거절

하고 벼랑으로 끌어 다가 던져 버리려고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우리 신앙의 삼단계를 하느님을 알고 

(Knowledge), 하느님과의 만남(Encounter)과, 하느

님과 함께 사는 것(Decision)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을 이처럼 

절실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열중할 수 있

는 은총을 열심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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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중 제4주일이며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

다. 어느새 새해도 한 달이 지나갑니다. 올해에는 어

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 음력 설을 기다립니다.  

 

  1월 한 달도 지난달에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로 혼

란스럽고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은 진정

세로 돌아간다고 하니 기대해봅니다. 그래도 계속 방

역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하며 일상 생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설날을 바라보며 바라는 마음은 역시 코로나바이

러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아니라 같

이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 겨울마다 찾아오는 

독감처럼…… 

 

  지난 화요일 비대면으로 한 단체장 회의에서도 그

동안 오미크론 변이의 창궐로 잠시 중단한 단체 회

의 등 일련의 행사들을 조심스럽게 재개하려고 합니

다.  

 

  오늘 복음인 루카 복음의 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

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루카 4: 21) 라고 선포하십니

다. 루카 복음의 특징은 바로 “지금”에 관한 복음입

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일 이루어지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오늘 구원이 완성되지 않지

만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 할 일이지만, 구원은 내일이 아

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

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

고 이를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

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자격은 따로 없습니

다. 모두가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자격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거

기에는 바리사이도 사두가이도 없습니다. 따로 선택

받은 이들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

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만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느님께

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실 때는 선택적 구원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는 보편

적 구원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복음은 바로 보편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고 

그 구원의 시작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의 구원도 오늘 시작하는 것

입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바이러스의 종식이 아닙니

다.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한 우리가 받은 고통으로부

터의 구원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구원

을 말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

니다. 물론 삶 자체가 언제나 고난과 고통을 동반하

는 역경의 삶이지만 특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

한 스트레스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졌습

니다. 나아가 그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푸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신의 주변을 객관적으로 둘러보는 성찰의 시간과 기

도가 필요하고 면담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나 고난에 빠졌을 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습성입니

다. 모든 문제를 나 이외의 밖에서 찾으려는 경향입

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전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화풀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의 근원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

입니다. 적어도 내가 객관적으로 성찰하여 문제를 찾

아내면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

로나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나 자신이 바뀔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폭력이나 사회적 부적응도 이러한 원인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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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나입니다. 공동체의 역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

판이나 비판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여 피해자를 위

로하고 응원하며 가해자에게 변화의 기회를 줌으로

써 각 개인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줘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로 하는 구원의 실체 중의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모여서 하

느님께 기도하며 현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이

를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격려의 장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로부터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피해로부터의 구원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번 사태

로 신앙을 잃은 이들에게 신앙을, 삶의 용기를 잃은 

이들에게 용기를,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북돋

아 줄 때가 지금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희망

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

어졌다.” 

연중 제4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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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주일 (1월) 

       공동체 소식                                                                                                                    2022년 1월 30일 

알 림 

신년하례식  

초 봉헌  

초 축성  
설날 합동 미사  

설날 위령 미사 봉헌  

유아세례 

성경통독 후기 모집  

신•구약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의 후기를 모집합

니다. 후기는 Letter용지 1매 분량으로 작성하시

기 바랍니다. 

연락처 : 심신교육분과 (917) 843-7676 

접수방법 : 이메일, 사목회 안내데스크 

       11 a.m. 미사 후에는 사무실에 제출 

이메일 주소: stpauledugroup@gmail.com  

첫금요일 성시간  

2월 4일(금)  8 p.m. — 9 p.m.  

미사는 없습니다.  

동절기 창문관리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2월 8일(화)  10 a.m.  

이번달 경로의 날에는 머리방은 없습니다.  

코비드 백신을 접종하신 신자분으로 본당의 

어르신, 요셉회 회원, 안나회 회원만 행사 참

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레넌 주교님 집전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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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  

알 림 알 림 

구역분과 사물놀이 개강 

교우분들께 꽹가리, 장구, 북, 징을 3월부터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3월 7일(월)  8 p.m.  

장소 : 본당 친교실  

문의 : 서병권 안토니오 (917) 577-2880 

코비드19 검사  

주일학교 개학 연기  

발열 측정기  

로사리오 메주 주문  

로사리오회에서 메주 주문을 받습니다.  

문의 :  최광애 요안나 (917) 558-1582 

한국학교 방학 연장  

개학 : 2월 26일(토)  

아직도 COVID19 변종인 오미크론의 위험이  

남아 있고 특히 어린이들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

고 있어 추가로 방학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

니다.  

구역분과 회의 연기  

 

방역  

연령회 연차총회  

일시 : 2월 5일(토)  12 p.m.  

장소 : 플러싱 삼원각  

하상회 새임원  

2022년 하상회 새임원입니다.  

회장  고희만 분도 부회장  우지섭 다미아노 

총무  이철선 루까 회계 고경현 바오로  

로사리오 빈대떡 판매  

로사리오회에서 맛있는 빈대떡을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줌 혼인교리  

일시 : 2월 26일(토)  11 a.m.  

접수 : 성당 사무실  

접수 마감 : 수강날짜 일주일 전  

2월달 혼인교리는 줌(Zoon)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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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성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2년 1월 30일 

생활상담소 상담 

2월 13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강석구, 장택규, 최창영, 신정숙  

 

  

  

 

  

온라인 헌금  

  

  

  

  

미사 봉헌  

생활 상담소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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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our Holy Father, Pope Francis, may con-

tinue to guide the Church with eloquence and 

love,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Christians elected to represent us may be 

strong in the courage of Christ, who was reject-

ed by his own peopl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not rely on earthly things, but 

place our hope in the God who never fails u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formed in the womb may be born 

in security and lov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have passed through death 

may see God face to face.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January 30, 2022 

5th Sunday in January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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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Test  

Deanery Mass with Bishop Brennan 

Sunday School Winter Break Extended 

Korean School Winter Break Extended 

4th Sunday in Ordinary Time  
 

Seeking Donation for 2022 Church Candles 
Our church needs your help purchasing candles for the 

liturgical year. If anyone wants to donate, please con-

tact the church office.                                             

Contact : Church office (718) 321-7676 

Blessing All Candles (Candlemas) 
Date : Feb. 2nd (Wed)  7 a.m. mass                           

Before the mass start, please put the candles on the 

table. All candles must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After mass, you may pick up your candles.  

Infant Baptism  

Sunday School 

Korean School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January 30, 2022 (Year C) No. 2565 

Responsorial  

Psalm 
   I will sing of your salvation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Jeremiah                          
   Jeremiah 1:4-5, 17-19 (72C) 

Second Reading  

    

Communion Antiphon 

   

Psalm 71:1-2, 3-4, 5-6, 15, 17 

You Are Blessed! (So Is Everyone Else!)  

< Fourth Sunday in Ordinary Time > 

By Fr. Joseph Veneroso, M.M.  

   In my freshman year at Albany State University I had a Jewish roommate. We didn’t start off on the right foot. 
It’s not that I was antisemitic, but I was a German major and from day one he expressed displeasure that anyone 
would learn the language of the people who exterminated six million Jews. I tried explaining that modern Germany 
wasn’t the same as Nazi Germany, but my roommate wasn’t convinced. When spring break rolled around, he invit-
ed me to attend synagogue with him. I found the synagogue experience very moving, to hear the Jewish people 
pray to the Jewish God in the language that Jesus used. The following week I invited him to come to church with 
me. It didn’t go so well. It was the Second Sunday of Easter and the gospel passage from John mentioned how the 
disciples met behind locked doors “for fear of the Jews.” I remember my roommate staring at me a long time. 
 
   Where does racism or antisemitism come from? Believe it or not, the answer is found in today’s gospel. It opens 
with the Jews in the synagogue of Nazareth speaking highly of Jesus. A few lines later and they are so enraged they 
want to push Jesus over a cliff. What happened? Jesus let them know God loved them so much God sent the Mes-
siah to save them. This confirmed their belief that Jews were special. Indeed they were God’s Chosen People. 
Then Jesus pointed out God loves ALL peoples and blessed everyone, as everyone is made in God’s image and all 
are God’s precious children. The Jews in Jesus’ time rightly took pride in God choosing them. But they made the 
mistake of thinking God therefore disliked other people. Jesus showed them that God blesses all peoples, no less 
than them. We too rejoice that we are special because God blesses and saves us. But that doesn’t mean God curses 
others. Catholic means universal. Our church welcomes all people because God loves and blesses all people. Do 
we? 


